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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도학교 강사단- 렘넌트 전도학

제목
렘넌트 전도학(218)- RUTC 시대의 새로운 시
작(7)- 전도자의 일기

성경 시편 5:3

일시 2010년 3월 6일

장소 서울 예원 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성경말씀(시편 5:3)
03/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 요약 자료 ♠

1.각인되는 시기 - 평생을 좌우
(1)육신(운동)
(2)생각(지식)
(3)영혼(기도)

2.렘넌트는 세 가지를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1)학문(학업) 일기
①시78:70-72
②빌3:1-21

(2)신앙 일기
①시78:70-72
②삼상16:13, 23
③삼상17:1-47
④시23:1-6
⑤대상29:10-14

(3)전도일기
①렘넌트 7명
②롬16:1-27
③바울 서신
④행1:1

3.주간 스케줄을 반드시 짤 것
(1)오늘의 기도, 말씀, 전도
(2)제자
(3)지교회
(4)만남(스케줄)
(5)전문성(학업, 산업스케줄)

(The end)

♠ 녹취 자료 ♠

☞서론
▶시편5: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다윗이다. 아마 이때는 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일기를 쓸 수 있다면 굉장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참고해야 될 것은 성공한 인물들은 다 이것
을 다 기록을 했다. 또 성공한 인물들은 남을 수밖에 없다. 본인
이 기록을 안해도 옆에서 기록을 한다. 참고로 에디슨은 일기장
을 3천권을 남겼다고 한다.

1.각인되는 시기 - 평생을 좌우
(1)육신(운동)
(2)생각(지식)
(3)영혼(기도)
▶지난 주간에 말한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각인되는 것은 평
생간다고 봐야 된다.
우리 렘넌트 보고 자꾸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이다. 어떤 유명한 전문의사가 저를 보고 이
런 얘기를 했다. 목사님, 늙으면 어디부터 늙는줄 아십니까? 저는
얼굴부터 늙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병이 오면 어디부
터 오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심장하고 제일 멀리 있는데서 온다고 하더라. 그것이 발이라고
한다. 발에서 모든 병 시작되고, 늙어지고, 거기서 다 온다고 하
더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발을 많이 주무르는데 그것도 실수
라고 한다. 발은 다리가 건강해야만 발이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를 보고 간절한 부탁을 하기를 걷는 운동을 하라고 했다. 하루
에 한시간을 걸어야 한다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
저는 그것을 예사로 생각을 했다. 저는 나이가 든지 모르고 있다.
진정으로 나이가 20대로 생각하는데 지난 번에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아이가 발을 움직이니까 엄마가 옆에서 말
하기를 얘야, 그러면 할아버지 옷 버린다고 하더라. 기분이 이상
했다. 저는 전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한가지는 인정한다. 옛날에는 거의 며칠씩 안자도 괜찮았
다. 그리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었다. 야식도 하고...재미있잔하
요? 그렇게 하니까 한군데 딱 문제가 오더라. 혈압이 올라가더라.
이것이 차이구나! 그래서 의사가 혈압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 미
리미리 먹어야 안온다고 먹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를 체크해
주는 전문의사는 한의사인데 혈압약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 왜
그러냐고 하니까 혈압이 저절로 내려가야지 억지로 내려가게 하
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니 누구말이 맞는지...부산에서 어
떤 의사보고 한의사가 혈압약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 의
사가 하는 말이 그 한의사가 나이가 많지요? 그렇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약이 잘 나오니까 괜찮다고 하더라.
당신이 늙었다는 제가 못하고 제가 한의사에게 요즈음 약이 괜찮
다고 하던데라고 해봤다. 그러니까 이 한의사는 강력하게 얘기했
다. 그래도 먹어도 손해난다고 하더라. 판단은 제가 해야 한다.
그런데 그 한의사 말이 맞았다. 제가 지금 한달 넘어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땀 흘리는 운동을 햇다. 그런데 혈압약 안 먹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결국은 그 한의사 말이 맞았다. 그러
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도 각인되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자꾸 책을 읽으라고 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느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달라
지기 때문이다.

2.렘넌트는 세 가지를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해도 되지만 하면 참 좋다. 성공자는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된
다. 또 안하면 안될 경우도 나온다.
어떤 분이 친구들하고 같이 해외를 갔다. 자다가 갑자기 쓰러졌
다. 쓰러졌는데 말문을 닫아 버렸다. 급히 병원을 갔는데 이 사람
이 피가 무슨 형인지 모르는 것이다. 전혀 기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만나는 것이다.
어릴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이모부가 잘 산 것 같더라. 집
에 가보면 가운데 우물도 판 것을 보면 큰 집이었다. 이 분은 돈
을 중소기업체에다가 많이 빌려주고 그 이자만 받아서 산다. 대
단한 사람이다. 자기는 돈 빌려주고 이자만 받고 노는 것이다. 이
분이 놀면서 뭐하는가 하면 낚시하고 그냥 논다. 낚시 갔다오셔
서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 분이 기록을 전혀 남기
지 않았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무도 안 온다. 오히려 받아야
될 사람만 온다. 이모님은 그런 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
에 모른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장로님 한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
에 오래 계시는데 부인이 말하기를 전혀 기록을 안 남겨 놓아서
돈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
불길한 것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기록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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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문(학업) 일기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도 기록하는 것이 좋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공부할 것이다는 기록하는게 좋다.
①시78:70-72,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많이 기록했다.
②빌3:1-21, 바울도 제일 잘한게 있다면 기록이다. 그렇다면
참고해야 한다.

(2)신앙 일기
▶그리고 렘넌트는 내 신앙 일기를 만들어야 한다. 밑에 것은
다윗의 삶을 말한 것이다.
①시78:70-72
②삼상16:13, 23
③삼상17:1-47
④시23:1-6
⑤대상29:10-14

(3)전도 일기
▶조금 더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일기를
기록하라.
①렘넌트 7명 다 그랬다.
②롬16:1-27, 특히 롬16장을 기록한 바울을 보라.
③바울 서신을 보라.
④행1:1, 유명한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도행
전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3.주간 스케줄을 반드시 짤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면 지금은 당장 필요없어도
주간 스케쥴을 짤 필요가 있다.
이때부터 비로소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1)오늘의 기도, 말씀, 전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는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2)제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다가 제자를 붙이신다.
(3)지교회- 이런 사람이 있는 장소에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지교회라고 한다.

(4)만남(스케쥴)- 이때부터 만남의 축복이 아주 중요하게 일어난
다.

(5)전문성(학업, 산업스케줄)- 그리고 특히 학업, 여러분이 해야
되는 전문성, 이런 것들은 계획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공부도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하면 승리할수 있다.
만약에 렘넌트들이 이것을 잘할 수 있다면 렘넌트들은 7렘넌트
다음 주자가 되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록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것 안하면
안되게 되어있다.
아예 호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더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
비해야 된다. 물론 그냥 서울역에서 얻어 먹으면 스케쥴이 필요
없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하려면 필요하다.
그런 미래에 세계를 움직이는 렘넌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엘리트가 되게 하옵소
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세계 살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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